
BT- NT가 인간의 기계 예속화 첨병
Rand연구소 , 나노·바이오 발전으로 … 인간복제 가능성은 회의적

바이오·나노·신기술 소재의 개발에 따라 2015년까지 인간의 수명이 획기적으로 연장되고 우생학과 인간

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Rand 연구소가 NIC(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후원으로 작성한 Global Technology Revolution by

2015에 따르면, 2015년까지 유전공학기술을 활용해 인종을 개량하고 인간을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가

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복제가 기술적으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나, 또 질병 통제, 맞춤약 생산, 유전

자요법, 노화 완화, Memory Drug, 보철술, 생체공학을 활용한 조직이식, 동물 장기이식 등으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또 현재도 끊임없이 일고 있는 Biotechnology의 윤리적, 도덕적, 프라이버시, 환경 측면에서의 논란은 15년

이 지난 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슈들은 Biotechnology의 혁명을 멈추게 하지는 않겠지만 꾸

준한 논의를 통해 앞으로 발전진로를 크게 바꿀 수는 있는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이외에도 ▲우생학과 인간복제 ▲유전자 특허와 그 보호범위 ▲유전자 변형생물(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의 안전성과 윤리성 ▲생체조직공학 분야에서 幹세포(Stem Cell) 활용 ▲동물장기 이식에 따르는

동물의 권리침해와 질병 위험 ▲치안목적의 유전자데이터베이스 작성, 유전적 소질에 따른 고용과 보험 차별

등과 관련한 유전자지도와 관련한 사생활 침해 ▲GMO의 환경황폐화 위험성 ▲생물전의 위험성 증가 등의이

슈가 제기되나 쉽게 해답을 쉽게 찾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소재기술과 제조방식에서도 주요 기술들이 신규로 등장해 삶의 질 향상에 큰 몫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감지하고 작동능력을 갖춘 다양한 소재들을 결합해 환경조건에 반응하는 Smart Materials 가 개발돼 날씨에

따라 모양이 변하고 맥박, 호흡, 체온, 혈압 등의 신체징후를 모니터하며 약을 공급해주는 의복과 신원확인 및

보안시스템, 날씨에 따라 자동적으로 대응하는 건물과 자동차 등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Agile Manufacturing 은 CAD, CAM을 활용해 신속하게 견본품을 생산하고, 유연생산체제(Flexible

Manufacturing Method)의 생산시스템을 매우 기민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 2015년까지 세계 곳곳에서 부

품을 제조하는 범세계적인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앞으로 5-10년 이내에 화학, 광학, 역학, 생물학적 요소들이 상업적 칩 디자인 속에서 컴퓨터 논리가 통합

(Integrated Microsystem)돼 2015년까지는 Biotechnology, 화학 합성, 센서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진보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and 연구소는 기술적인 난제로 2015년까지 광범위하게 보급되기는 힘들지만 예기치 못한 기술개발이나 발

견 등으로 실현될 수도 있는 기술들도 제시했다.

현재 기존의 컴퓨터 처리능력 증대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컴퓨터 연산의 전자효과를 이용해 수행하는 방법

(Nanoscale Computers), 화학적으로 결합된 논리스위치를 활용하는 방법(molecular electronics)이 연구되고 있

는 것이 핵심이다.

또 물체가 원자 단위나 분자 단위로 상향식으로 조립되게 하는 Molecular Manufacturing을 통해 2015년까

지는 조립이 소규모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어떤 물질들이 스스로 질서정연하게 배열하는 성질을 이용(Self-Assembly)해 2015년까지는 대규모

로 실현될 가능성은 적으나 기존의 석판인쇄식 반도체 제조방식이나 Molecular Manufacturimg에 대한 하나의

도전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신기술의 발전과 전방위적 산업발전이 인간의 삶의 질을 진정으로 향상시킬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또 관련산업의 획기적 발전은 국가간, 개인간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기술발전이라는 덕목 앞에서 개

인의 인권이나 안전은 무시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술발전은 식량부족이나 영양문제 같은 문제를 경감시킬 수도 있지만 선진국과 개도국간, 또는 각 국가간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훈련이나 새로운 사업기회에 적응하지 않으려 하거나 할 수 없는 개인들은 낙오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센서의 성능개선, DNA 테스트, 유전적 소질을 나타내는 유전자 지도 등

은 프라이버시에 큰 위협을 줄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그들 문화적 활력과 영위가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생활양식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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